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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G, 김광현 쾌유 기원 ‘KK 그라운드’ 조성… 선수-팬 한마음 응원
- 랜더스 그라운드 내 ‘KK29’ 상징하는 특별 공간 브랜딩… 팬 로열티 제고
- 선수단 롤링페이퍼 유니폼과 팬 70인의 응원 로고볼로 완성된 ‘KK 메시지 월’ 조성


SSG랜더스(대표이사 김재섭, 이하 SSG)가 14일(화) 팀의 에이스 김광현의 빠른 쾌유와 그라운드 복귀를 기원하며 인천SSG랜더스필드 내에 ‘KK 그라운드(김광현 응원존)’를 특별 조성했다.
이번 ‘KK 그라운드’는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인 김광현을 향한 선수단과 팬들의 굳건한 응원을 모으고 팬 로열티를 제고하기 위해 기획됐다. 구장 내 3루 1층 위치한 기존 ‘랜더스 그라운드’ 포토존은 김광현 선수를 상징하는 등번호 29번과 함께 응원 공간으로 전면 브랜딩됐다.
응원존에는 선수단의 진심이 담긴 특별한 유니폼이 전시됐다. SSG 선수단은 뜻하지 않게 자리를 비우게 된 김광현을 위해 롤링페이퍼 형식으로 유니폼에 직접 쾌유와 응원의 메시지를 빼곡히 적어 내려가며 끈끈한 동료애를 드러냈다.
선수단의 메시지 옆 중앙 공간은 팬들의 따뜻한 목소리로 가득 채워졌다. SSG는 14일(화) 두산베어스와의 홈경기를 맞아 오후 4시부터 KK 그라운드에서 선착순 70명의 팬을 대상으로 로고볼을 배포했다. 팬들이 직접 김광현을 향한 응원 메시지를 정성껏 적어 넣은 이 로고볼들은 전시존 중앙에 나란히 배치되어, 선수와 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 의미 있는 'KK 메시지 월'을 완성하게 됐다.
주장 오태곤은 “김광현 선배가 그동안 팀을 얼마나 든든하게 이끌어왔는지 다시금 느꼈고, 선수단 모두가 뜻을 모아 유니폼에 메시지를 남겼다. 비록 지금 당장 그라운드에 함께 있진 못해도, 모든 선수가 김광현 선배와 한마음으로 뛰고 있다는 진심을 꼭 전달하고 싶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김광현은 “팬분들과 동료들이 보내준 진심 어린 응원에 큰 힘을 얻었다.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마운드에 돌아오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SSG는 앞으로도 선수와 팬이 교감하며 팀을 향한 로열티를 다질 수 있는 다양한 공간 마케팅을 통해, 인천SSG랜더스필드를 야구 관람 이상의 감동과 경험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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